
탄소세 높여 GCF 기금 마련해야
제프리삭스, 톤당 최고 5달러 인상 … 원자력․바이오연료도 고려

세계적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녹색기후기금(GCF) 마련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

출량 톤당 최고 5달러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삭스 교수는 12월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G20 국제정책자문그룹 워크숍>에 화상

연결로 참여해 주제발표를 했다.

삭스 교수는 “한국 정부가 녹색성장 분야의 리더로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이끄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이 사무국을 유치한 GCF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삭스 교수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의 GCF를 마련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고소득국에는 5달러,

상위 중소득국에는 2.5달러, 하위 중소득국에는 1.25달러를 부과하고 저소득국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저탄소 에너지원 개발이 우선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자력과 바이

오연료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제성장과 에너지수요 증가추이, 에너지효율 제고 효과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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